
염색기술연, 불량률 줄이는 염색시약 개발

한국염색기술연구소는 염색 가공제품의 결점 원인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처리 불량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염색시약(DYETEC KIT)을 개발했다고 5월2일 밝혔다.

기존에는 원단의 전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제한으로 염색업계가 품질 향상에 어려움을 겪어왔

으나 신개발된 염색시약으로 애로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염색기술연구소는 개발한 염색시약을 대구와 경북지역 150여개 섬유기업에 무상 보급한데 이어 최근에는

경기도 반월공단에서 서울·경기지역 관련기업들을 대상으로 염색가공제품의 결점 원인과 대책 을 주제로 세

미나를 개최하고 시약을 제공했다.

염기연은 개발된 시약을 사용하면 작업자가 제품의 전처리 결과를 곧바로 알 수 있어 생산 공정상 시간단

축은 물론 비용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Chemical Daily N ews 2002/ 05/ 03>


